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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친구와 친지들 중에 담배를 피는 분들이 여럿입니다. 그들은 전부 착하고 정직한 분들입니다. 제 제자들 중에도 담배를 피는 우수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자기 돈 들여 자기들이 원하는 흡연을 하는 행동에 관하여 제가 이래라 저래라 말할 권리는 없지만 흡연을 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가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흡연을 하는 분들의 심기를 과히 상하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미국 내에서는 흡연을 하는 시람은 처음부터 아예 채용을 하지 않는 회사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앨라스카 항공사, USAA 보험회사, CNN 등이 흡연자를 채용하지 않는 회사로 잘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 미시간 중의 웨이코 (Weyco)라는 회사는 퇴근 후에 직원의 집에서도 흡연을 금하는 조치를 취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즉 직원들의 니코틴 함유량을 수시로 조사해서 니코틴이 검출되면 해고 시킨다는 회사의 규정이 논란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물론 그런 조치의 합법성에 관한 논란입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마약 검사를 할 수 있고 마약성분이 검출되면 치료소에 보낸다고 하지만 사실은 대부분이 해고 됩니다. 즉 웨이코 사는 흡연도 마약과 같이 취급하는 것입니다.  제 아들의 회사도 약 500명의 직원들 중에 흡연을 하는 직원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흡연을 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채용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질병국 퉁계에 의하면 흡연을 하는 사람은 비흡연직원에 비하여 연간 질병으러인하여 결근을 하는 날이 6.5일이 많다고 했습니다.  미국에서 흡연에 관련한 의료비용으로 연간 750억 달러가 소요되고 흡연으로 인하여 미국의 기업들은 연간 850억 달러의 생산성 손실을 겪고 있다고 위의 통계는 보여줍니다.  미국의 회사들 중에서 90%는 직장에서의 흡연을 금하는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웨이코 사의 사장인 웨이코씨는 직원들의 의료비용으로 연간 75만 달러를 지불하는 데 더 이상은 지불할 능력이 없다고 말하고 직원 전원에게 완전한 금연을 하든지 금연을 하지 않으려면 회사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 회사가 완전 금연을 실시한 것이 2004년 1월이었습니다. 금연을 하느니 사직을 한 직원도 있었지만 극소수가 사직을 했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웨이코 사는 무작위로 직원들의 니코틴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아직  회사의 정책을 변경할 정도로 압력은 받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매년 500만명이 흡연관련 질병으로 사망한다 하며 한국에서만 해도 연간 5만명 이상이 흡연관련 질병으로 사망한다는 추산을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삼풍 백화점 붕괴 당시 502명이 사망을 했는 데 흡연관련 질병으로 사망하는 숫자가 한국에서만 해도 4일마다 삼풍 사고가 반복되는 것과 같다는 주장을 위의 보도는 전했습니다. 니코틴은 그 중독성에 있아서 대마초보다 강하고 아편과 동등하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의 흡연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그들의 발육에 큰 지장을 주기도 하지만 니코틴 중독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임산부가 흡연을 하면 자연 유산이 2배로 증가하고 태아의 혈중산소 농도가 낮아져서 뇌의 발달이 잘 되지 않아서 정신지체아로 태어날 위험이 50% 증가할 뿐 아니라 선천성 기형아를 출산할 확률이 2배로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흡연하는 남자들은 30-40대에 발기부전을 겪게 될 확률이 비 흡연자에 비하여 2배라고 했습니다.  이미 담배 값은 한 갑당5달러가 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뉴 저지 주는 담배세로 한 갑당 $2.57를 부과 하여 미국내에서 담배세를 가장 높이 부과하는 주입니다.  로드 아일랜드 주는 $2.46, 워싱턴 주는 $2.02 인데 하와이와 아캔사 주도 2007년 7월부터 담배세를 $2.00로 올렸습니다. 이에 덩 달아 시정부도 연이어 담배에 세금을 적게는 1센트  많게는 뉴욕시 같은 도시에서는 한갑당 $1.50를 주 세금 외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강은 말할 나위도 없지만 경제적인 이유만으로도 금연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사실을 삼척동자라도 알만 합니다. 끝
